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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부당내부거래 항소심 집행유예
최태원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투명경영․사회공헌 평가

SK그룹은 6월10일 SK 부당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전 그룹 

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자 일단 안도하고 있다.

SK그룹은 항소심 판결과 관련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면서도 미래에 더 큰일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

히 받아들여 더욱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그룹은 1심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5년이 부가된

데 대해 그룹차원에서 투명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경주해온 노력을 법원이 감안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전 계열사들이 경쟁적으로 벌여온 사회공원 활동실적도 법원 판결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그룹은 항소심에서도 최태원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돼 대주주인 소버린이 다시 최태원 회장의 등기이사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실정법과 내규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자신감을 내

비추었다.

또 상고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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